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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국제임업연구센터와 기후

변화 대응 국제공동연구 추진
새로운 탄소흡수원 확충, 블루카본으로 도전한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은 8월

19일(금),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와 도서 해안지역 탄소흡수원 확충을 국제공동연

구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동아시아 지역 맹그로브류 탄소 흡수효율 측

정 및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 연구 ▲ 국내 준맹그로브의 자생지 생

태 및 기후 특성 파악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높

은 진정맹그로브의 선제적 평가와 적응 가능성 예측 연구▲ 전문

가 교류 강화이다.

 

□ 국제임업연구센터의 연구자들은 인도네시아 맹그로브림에서 성공적

인 연구 결과들을 도출한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맹그로브 적

응성 예측 연구와 탄소흡수원 확충 연구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

다.

 

□ 한편, 기후변화를 대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

는 시점에서, 육상생태계의 그린카본(Green Carbon)에 이어 해양

생태계의 블루카본(Blue Carbon)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블루카본은 해초, 염습지, 맹그로브림 등으로 대표되며, 산림

초지 이탄지 등의 그린카본에 비해 3~10배 높은 탄소흡수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에는 맹그로브류 가운데 추위와 건조에 내성이 강한 준

맹그로브류(semi-mangrove tree)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

분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으로 황근과 갯대추가 있다.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황근과 갯대추의 자생지 생태 조사와

보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상현 소장은 “세계적

으로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다”라며 “이미 맹그로브 연구 경험이 많은 국제임업연구센터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도서 해안지역 탄소흡수원 확충은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첨부 1. 업무협약식 체결 사진 별도 첨부.

 

 

   

 

 




